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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전라남도 여수의 역사

변천

1392년 조선 개국시 여수현령 오흔인( ���)이 신왕조에 불복하였다 하여 1396년(태조 5)에 여수현과 돌산현이 폐지되고 순천도호

부에 속한 여수면이 되었다. 소라포부곡은 소라포면, 율촌부곡은 율촌면이 되었으며 삼일포향은 삼일포면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돌산
현은 여수면으로 흡수되고, 인근 섬들은 낙안, 광양, 흥양(현 고흥) 등에 분속되었다.

1414년(태종 14)에 대대적인 군현의 통폐합이 단행되었으나, 여수현은 복원되지 못하였으며, 돌산현이 해체되었다. 돌산현의 해체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연안 도서를 독자의 군현으로 편제하기보다는 수군 진지로 편성하고자 하는 방침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조치
로 인하여 여수 지역은 해안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방안으로서, 진례량과 돌산에 만호진이 설치되었다. 이후 1423년(세종 5) 진례만호
진은 폐지되고 내례만호진이 설치되었다.

1479년(성종 10) 1월에는 진이 폐지되고 오동포( ���)에 전라좌도수군절도사영이 창설되고 수사가 부임하여 전라도 동남부의 수군

을 통할하게 되었다. 이후 1523년(중종 18)에는 돌산포만호진이 혁파되고 방답진이 창설되었다. 방답진은 1895년 진이 폐지될 때까지
370여 년 동안 해안 방어의 전진 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경상도의 좌수영과 우수영이 허물어져 국토의 대부분을 일본군이 점령하였다. 그러나 전라좌
수영이 설치되었던 여수 지역은 이순신을 비롯한 장군들과 황득중(���)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승전으로 전라도 지역을 지키게 되었

다.

여수 지역에서의 승리는 조선 군대가 전열을 정비하고, 명나라 군대의 원조가 이루어지면서 조선에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
다. 임진왜란 중에는 흥국사에서 수행에 정진하던 승려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승수군(����)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 백성들의 피와 땀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계기가 된다.

특히 1593년(선조 26)에는 여수 지역에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되어, 전라·경상·충청도의 수군을 통제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1601년
삼도수군통제영이 경상도 거제로 옮겨가고 전라좌수영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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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년(숙종 21에 여수도호부가 설치되면서, 순천부가 관할하던 18개 면 중 여수면·율촌면·소라면·삼일면·용두면의 5개 면이 여수부
관할이 되었으나 다음해에 곧바로 여수부가 폐지되었다. 이후 1725년(영조 1)과 1750년(영조 26)에 두 차례 복원되었다가, 두 차례 모
두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군되었다.

1885년(종 22) 4월 영국군이 거문도를 점령하여 1887년 3월까지 주둔한 거문도 사건이 있었고,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군이 전
라좌수영성을 공격한 전투도 있었다. 1895년 전라좌수영이 폐지되고, 1896년 도서 지방에 돌산군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복현 운동의
결과로 1897년(고종 34) 순천도호부에서 분리 독립하여 육지 지역에 여수군이 설치되어 여수·율촌·삼일·소라의 4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조선 왕조 500년의 기간 동안 여수는 삼복삼파(����)의 군현 폐지와 임진왜란의 국란을 겪으면서도 지역을 지키기 위해 노

력하였다.

문화유적

조선시대에 여수 지역에 이루어진 문화유적으로는 1485년부터 5년 8개월 간에 걸쳐 축조된 전라좌수영성, 1620년(광해군 12)에 세
워진 통제이공수군대첩비, 여수 충민사, 여수 진남관과 오림동·문수동·내평동 등의 성지, 방답진 터와 여천 선소유적 및 봉수지 등이 유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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